
우 리 를  위 해
항 상  배 우 고
로 력 하 자 !

송학신보 모 든  일 에  있 어 
끈 기 와  열 정 을 
항 상  견 지 하 자 !

준 호 중 앙 통 신 사  공 보 지 

제2호[루계제23호]      준호22(2025)년 10월 3일 (금요일)

경 애 하 는  량 준 호 동 지 께 서
일본국 도꾜도, 히로시마현 일대를 공무방문하시였다

( 대 전  8 월  1 4 일 발
 준 호 중 앙 통 신 )

 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

지난 6월 말께 일본국 도
꾜 도 ,  히 로 시 마 현  일 대
를  공 무 방 문 하 시 였 다 .
 량 준 호 동 지 께 서

는 자신께서의 사업과 관
련하여 지역들의 여러 단
위 들 을  참 관 하 시 였 다 .

[준호중앙통신]

《 충 대 신 문 》 사 에 서  사 업 하 시 는

경 애 하 는  량 준 호 동 지

(대전 10월 1일발 준호중앙통신)

 경 애 하 는  량 준 호 동 지 께 서  9 월 2 9 일  현 장 연 구 에 서
돌 아 오 신  직 후 에 도  《 충 대 신 문 》 사 에 서  복 무 하 시 였 다 .

경 애 하 는  량 준 호 동 지 께 서
경 기 도  수 원 시  일 대 를  방 문 하 시 였 다

( 대 전  8 월  1 5 일 발
 준 호 중 앙 통 신 )

 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

1 2일  경기도  수원시  일
대 를  방 문 하 시 였 다 .
 려로에 정주용동지,  리
민 서 동 지 가  동 행 하 였 다 .

 량 준 호 동 지 께 서 와  일
행 들 은  수 원 의  여 러  단
위들을  돌아보시면서  즐
거운 시간을 보내시였다.

[준호중앙통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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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호중앙통신사 사설 《80년의 빛을 내리 키워나가자!》
[준호22.8.15.]

( 대 전  8 월  1 5 일 발
 준 호 중 앙 통 신 )

 아 아 ,  대 한 의  광 복
이  8 0 돐 이  되 였 다 .
 19 1 9년에 나라가 건국되
고 어느덧 86번째 맞는 올해
의 3월 명절에도 감격에 겨
웠던 우리 대한민족이다.

 그 감격의 련장선인듯, 우리
의 빛을 되찾은지 80년이 되여 
맞는 8월 명절의 날이 밝았다.
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부흥
하기까지 있었던 것은 결코 
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다.
 민족구성원 전체의 일심된 
노력, 어쩌면 개개인의 노력
이 한데 모아져 강력한 결

과로써 보여지는 것이다.
 그렇다, 우리의 대한민족
은 대대손손 강하여 왔다.
 광복 80돐의 빛은 자신께서
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도 후
대인 우리에게 자주독립 국가
를 안겨주시려 한 여러 유공
자들의 빛에서부터 근거한다.
 그 빛으로 하여금 선렬들

이 지금까지의 발전을 이룩
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
줄 더 큰 빛이 80여년의 세월
동안 더 굳건해지는 것이다.
 조 국 청 사 의  한  페 지
마 다 를  넘 기 며  그  빛
을 수호해온 것은 단언컨
대 우리 대한인민들이다.
 팔천만  인민들이여,  이 

빛 을  더  키 워  나 가 자 .
 민족의 혼과 얼을 전세계에
널리 떨쳐내여 전지구에 있
어 긍지있는 민족이 되자.
 우리 민족의 80여년 간의 빛
이 가까운 일백년, 일천년, 일
만년의 력사 대대로 흐르도록!

[준호중앙통신]

우원식의장과 김정은총비서가 베이징에서 수인사
[준호22.9.3.]

( 대 전  9 월  3 일 발
 준 호 중 앙 통 신 )

  대한민국 국회의장인 우

원식의장은  중국인민항일
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승
리 8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
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

도 베이징을 방문 중이다.
  우원식의장은 행사를 참
석 하 는  중 에  같 은  행 사
에 참여한 조선로동당 총비

서인 김정은총비서를 조우
하고 손인사를 나눴다고 3
일 국회의장실이 밝혔다. 
 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018

년 당시의 제1차 남북정상
회담이후 7년만인 것이다.

[준호중앙통신]

성 명 , 담 화 , 론 평

독파민연구소 《책에서 시작해 동네로 이어지는 나만의 이야기》 
기획전시회 진행[준호22.10.1.]

가 《책에서 시작해 동네로 
이어지는 나만의 이야기》 
기획전시회를 진행하였다. 
 9월26일부터 9월28일까지 진

행된 기획전시회에서는 5명
의 학예사들이 각기 다른 주제
로 책과 유성을 소개하였다.
 프로젝트는 동네의 이야기

를 읽으면서 고민을 모으
는 방식으로 지역을 리해하
고 련결하기 위해 기획되였다.
 기 획 전 시 회 는  성 황

리 에  마 무 리 되 였 다 .

[준호중앙통신]

( 대 전  1 0 월  1 일 발
 준 호 중 앙 통 신 )

  출판사 《독파민연구소》

래일 생각 못하며 발광하는 미제의 패악질은 오늘까지다
준호중앙통신사 량종연 아메리카국장 담화

 존엄높은 우리 국가를 몰아
세우는 미제의 패악질이 날이 
가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.
 미 제 가  리 성 을  못 찾 으
며 행하고 있는 《갑질》, 
《패권질》은  《동맹》에

도 여과  없이  제기된다 .
 일각에서는 미국의 패악질
을 보다 견디지 못하여 비상
식적이고 비론리적인 《25%관
세》에 대한 일종의 찬성 강
경론자들도 우리 정부 안팎

에서 분출한다고 분석한다.
 관세 협상에서의 미국의 떼
쓰기급 억지 요구들은 지
난 8월있었던 두 국가 최고
수뇌들의 만남이 《따위》
가 되어버리는데 일조한다.

 얼마전 있던 일부 무고
한 우리 인민들의 강제 체
포, 구금으로 가뜩이나 위
태 로 운  한 미 관 계 이 다 .
 잘못 고른 상대, 즉 주권국
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국

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분명
코 스스로에게도 좋지 못한 결
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.

이 역 만 리 에 서  《 우 리 》 를  지 키 는  그 들 에 게  영 광 을 !


